네 안녕하세요
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
이센스입니다
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
여기 책이 있는데
랜덤한 질문을 읽고
제가 한번 답해보겠습니다
(처음부터 어려운 질문 발견)
(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패스)
(눈치)
처음부터 고르는
이 fake shitㅋㅋ
Q. 다시 태어나도 뮤지션이 될 건가요? 만약 뮤지션이 된다면, 어떤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 되고 싶나요?
(쏘 쿨)
뮤지션이 되기 싫습니다
(음악은) 많이 했으니까
이번 생은 쭉 가는데
다음 생이 있다면
제가 가지지 못한 걸
축구 선수라든가
(축구계의 그래미 어워드)
발롱도르를 타는 거죠
그런 망상을 한 번씩 하죠
(스스로 말하고도 황당)
함께 듀엣 무대를 해보고 싶은 뮤지션이 있나요?
(고민 중)
Rihanna
최고니깐요
(유남생?)
당신이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은 언제인가요?
(랩에만 몰빵된 재능)
노래를 하지 못합니다
당신의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있다면?
(매우 신중)
좀 없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
(음악을) 만들 때!
없어야 되는 때도 있는 것 같고
오 좀 대답이 그럴듯한데?
대답해놓고 보니까 좀
(생각할수록 뿌듯)
내가 쓰고도 정말 잘 썼다'라고 생각되는 노래 가사 한 줄은 무엇인가요?
(머릿속을 스쳐가는 수많은 가사들)
‘겐세이 넣지 마 XXX아’
라는 가사가 있습니다
(순간 식은땀을 흘린 제작진들;;)
(자발적 앵콜)
‘겐세이 넣지 마 XXX아’
라는 가사가 있습니다
이번 앨범에
그거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
다들 겐세이 받고 사나 봐요
그거 할 때 막
(열광하는 리스너들)
하여튼 그렇습니다
그리고
당신의 앨범 수록곡들 중에서 가장 부르기 어려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?
첫 앨범 <The Anecdote>의 <The Anecdote>를
연습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
그냥 그거는 그렇게 존재하고
한두 번 듣고 말
노래라고 생각하는
실제로 녹음할 때도 한 번에 끝냈나요?
녹음할 때 여러 번 했어요
(힝 속았지?ㅋㅋ)
이런 게 겐세이...
(장난 장난ㅋㅋ)
당신의 첫 앨범과 최근 앨범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그러니까 첫 앨범은요
그 당시에 제가 처해 있던 거를
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
얘기를 하려고 했고
그때부터 지금까지
이렇게 쭉 (이야기) 하는
그런 게 머릿속에 있었고
이번 앨범은
‘그냥 랩하자’
‘비트를 줘라, 랩을 한다’
진짜 그렇게만 갔어요
당신에게 'Tiny Desk Korea'란?
되게 좀 반가운 것 같아요
왜냐하면 타이니 데스크 이렇게 한 번씩 보잖아요
그러다가 이제 코리아로 딱 와서
‘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’
이러고 있었거든요
그래서 와서 해서 되게 반갑고
기분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
오늘 너무 재밌었고요
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
재밌었습니다
그리고 영광이었습니다
불러주셔가지고
이센스 <저금통>
Album of the year!
아님 말고...ᄒᄒ
